
제3차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1. 명칭 : 통도사 영산전

2. 종별: 경남유형문화재 제203호

3. 소유자(관리자) :　통도사

4. 소재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통도사

5. 현황 및 연혁

  이 기문에 따르면 1713년(숙종 39) 봄 어느 날 밤 화재로 영산전과 천왕문이 소실되

었고, 1714년 任間淸印, 松谷正眼, 楓岩朗日, 禪岩致源 등 4인의 大禪師가 모연(募捐)

하고

1715년 단청 불사를 끝내고 이듬해인 1716년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영산전에 사용된‘康熙五十三年銘(1714년)의 기와는 이때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734년에 영산회상도를 봉안하고, 1736년 불상 개금, 1775년 팔상도를 봉안했으며, 

1792년에 指演, 彦一이 중수 및 단청을 했다. 따라서 영산전은 1714년에 중건하고, 

1792년에 중수했음을 알 수 있다. 영산전내 

6. 구조 ․ 형식 ․ 규모

 통도사 영산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의 불전이다. 정면과 동측면



의 기단은 지대석 위에 다듬은 판석을 세우고 그 위에 갑석을 덮어 마감한 형태이나 

서측면과 배면의 기단은 근년에 면석과 갑석을 수리한 것으로 정면과 모습이 다르다. 

정면 기단 중앙부와 양 측면 기단의 앞쪽에는 고졸한 석계(石階)가 놓여 있다. 이중 

정면 중앙의 석계는 하부에 2단의 장대석을 놓고 그 위에 삼각형의 소맷돌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건물에 비해 고졸한 정면 기단과 석계는 조선시대 이전에 만든 것을 재사용

한 것으로 보이며, 기단 바닥은 강회 다짐으로 되어 있다. 

  초석은 대체로 자연석을 사용했으며, 초석의 바닥이 고르지 않아 기둥뿌리를 그랭이

질하여 맞추었다. 기단과 하방 사이에는 낮은 고맥이 벽을 시공하고, 1칸에 2개씩 환

기구를 설치해 놓았다. 내부의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꾸몄으며, 천장에는 대량 윗면에 

맞추어 우물반자를 시설했다. 2006년 12월에 상부구조의 이완으로 일부 반자틀이 마루

바닥에 떨어져 수리한바 있다. 

  



공포는 外3出目, 內4出目으로, 외출목의 초제공과 이제공 살미의 앙서형 쇠서에는 

활짝 핀 연꽃, 삼제공 살미의 앙서형 쇠서에는 연봉을 각각 조각하여 장식성을 강조했

다. 쇠서는 강직한 조선전기의 쇠서와 섬약한 조선후기 쇠서의 과도 형태로, 이는 18

세기 초 중건 당시 다포건축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3제공 위에는 짧고 강직한 익공을 

두고, 그 위에 장식화 된 雲工을 놓은 공포 형식과 구조는 조선중기에서 조선후기로 

넘어가는 과도 모습이라 하겠다. 지붕이 맞배지붕이기 때문에 측면 공포는 생략되었

다. 공포의 출목 수가 늘어나면서 공포부와 지붕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 입면상 공포대

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 

  영산전의 공포에 사용된 주두와 소로는 굽이 사절된 형태이며, 첨차는 양단을 직절

한 다음 하단을 약한 곡율(曲律)로 다듬은 것으로 투박한 교두형에 가깝다. 제공살미

의 내단도 첨차의 양단과 같은 교두형이며, 내4출목 첨차 위의 장여와 직상부의 내목

도리 사이에 작은 용두(龍頭)를 새긴 운공형 장식을 끼워 불전 내부를 장엄하게 처리



했다. 외부 출목첨차 사이의 간격은 넓은 편이며, 상부는 순각판을 사용하여 막았다. 

첨차와 제공살미 등은 대체로 간결하고, 힘이 있으며, 두드러진 장식화의 경향은 보이

지 않는다. 

  상부가구를 살펴보면 양 측면은 2고주 5량가이고, 중앙부는 2평주 5량가로 되어 있

다. 상부가구는 고주를 사용하지 않고 前後 주상포의 3제공 위에 만곡된 대량을 올려 

결구하고 그 위에 종보를 놓아 종도리와 장여를 지지하도록 했다. 종보는 운궁형 받침

재에 의해 지지되며, 종보 위에는 중도리와 장여가 십자(十字)로 결구되어 있다. 중도

리 장여 아래에 뜬장여가 있고, 뜬장여와 장여 사이에는 화반을 놓아 상부 하중을 지

지하게 했다.  

  내부의 前後 평주 상부의 丹靑 문양 및 색상은 원래의 모습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으

나 외기에 노출된 공포와 처마 등의 단청은 심하게 퇴락하여 육안으로 문양을 파악하

기 힘들 정도이다. 

이

외에도 벽에는 楊柳觀音과 羅漢, 山水를 표현한 그림들을 가득 그려 놓았으며, 이러한 

화려한 장엄 속에 석가모니불  봉안하였으며, 그 주변

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팔상탱 을 봉안하였

다. 이 팔상탱은 1775년(영조 51)에 그린 것으로 당시 불화(佛畵)의 화풍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그림으로,  

  통도사 영산전 내부의 서측 벽에는 <견보탑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 벽화는『법화

경』「견보탑품」을 도해한 변상도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것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

고 있다. 이 벽화는「견보탑품」에 나오는 다보탑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1716년에서 

1800년 사이에 당시 활동하던 화승(畵僧) 지연(指演) 문하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파악

되며, 조선후기 불화의 화풍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견보탑 벽화는 높이 4m 폭 2.3m로 거대한 보탑(다보탑) 안에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나란히 分半座하여 앉아 있는 二佛 竝座 모습을 그린 것이다. 탑 전체에는 온갖 영락

과 보배로 된 풍경이 그려져 있고 그 주변과 탑 위에는 상서로운 오색구름을 장식하여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또한 탑 좌우로 보살과 제자들이 대칭 구조를 이루며 천상에

서 하강하듯 내영(來迎)하는 모습을 그려 놓았다. 이 벽화는 2005년 8월 통도사 성보

박물관과 일본 강고지(元興寺) 문화재연구소의 문화재 전문가들이 2년이 넘는 작업 끝

에 2007년 10월 복원되었다. 이 

7. 조사자 의견

  통도사 영산전은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석가모니불을 모신 전각으로, 하로

전 영역의 중심 불전이다. 이 불전은 1714년(숙종 30) 송곡대사등에 의해 중건된 후 

1715년에 단청불사를 하고 이듬해인 1716년에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1714년에 중건된 

영산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불전으로 공포와 벽화 등에 당시의 건축

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건물의 정면에 놓인 석계(石階) 및 정면과 동측면의 기단

은 매우 고졸하며, 이는 영산전이 중건된 18세기 초 이전의 舊부재를 재사용한 결과로 

보인다. 영산전의 공포는 外3出目, 內4出目이고, 첨차는 간결하고 강직한 교두형이다. 

살미의 쇠서는 밑으로 내려가서 강직한 것이 수평으로 되며 위로 휘어 오른 조선중기 

다포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앙서형 쇠서에 간략한 형태의 연봉과 연화를 조

각하는 수법으로 장식성을 표현했다. 영산전의 쇠서는 조선후기에 성행한 세장하고 섬

약한 쇠서로 변해가는 과도 모습으로, 영산전이 중건된 18세기초(1714년)에 지은 다포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공포 상부의 장식화 된 雲工도 조선중기에서 후기로 넘어

가는 과도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살미의 내단은 첨차 끝과 같은 교두형이며, 내4출목 

첨차 위쪽의 장여와 직상부의 내목도리 사이에 작은 龍頭를 새긴 운공형 장식재를 붙

여 불전 내부를 장엄하게 처리한 특징도 보인다. 

  영산전의 상부가구는 5량가로, 양 측면만 2고주 5량가로 구성하고, 내진고주가 없는 

내부는 2평주 5량가로 간략히 처리했다. 종보의 양단은 운궁형 받침재에 의해 지지되

며, 종보 위에서 중도리와 받침장여가 십자(十字)로 결구되어 있다. 중도리 장여 아래

에  뜬장여를 두고, 뜬장여와 장여 사이에 는 화반을 놓아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영산전은 단청 문양 및 색상도 본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았고, 상부가구와 공

포형식은 18세기 초 불전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불전내의 二佛竝坐의 견

보탑 벽화를 비롯한 양류관음, 나한상, 경전의 내용을 그린 벽화는 품격 높은 수작으

로 평가받고 있으며, 팔상도(보물 1041호)는 18세기 불화 화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림이다. 이처럼 통도사 영산전은 불교 건축사와 회화사 연구에 귀중한 학술적 역사

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바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2013.  .   





ㅇ 명칭 : 통도사 영산전

ㅇ 신청종별: 보물

ㅇ 현황 및 연혁

 기문에 따르면 1713년(숙

종 39) 봄 어느 날 밤 화재로 영산전과 천왕문이 소실되었고, 1714년 任間淸印, 松谷

正眼, 楓岩朗日, 禪岩致源 등 4인의 대선사가 모연(募捐)하고

1715년에는 단청 

불사를 끝내고 이듬해인 1716년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영산전에 사용된‘康熙五十三年銘(1714년)의 기와로 중

창 당시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734년에 영산회상도를 봉안하고, 1736년 불

상 개금, 1775년 팔상도를 봉안했으며, 1792년에 指演, 彦一이 중수 및 단청을 했다. 

따라서 영산전은 1714년에 중건하고, 1792년에 중수했음을 알 수 있다. 

ㅇ 구조 ․ 형식 ․ 규모
 영산전은 전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으로 정면과 동측면의 기단은 지대석 

위에 면석을 놓고 갑석을 덮어 마감한 형태이나 서측면과 배면의 기단은 근년에 면석

과 갑석을 수리하여 그 모습이 차이가 있다. 기단의 정면 중앙과 양 측면 앞쪽에는 계

단이 놓여 있다. 이중 정면 중앙의 석계는 하부에 2단의 장대석을 놓고 그 위에 삼각

형의 소맷돌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기단과 계단은 조선시대 중창 이전에 만든 것을 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기단 바닥은 강회 다짐으로 되어 있다. 

  초석은 대체로 자연석을 사용했고, 내부의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꾸몄으며, 천장에는 



대량 윗면에 우물반자를 설치했다.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으로, 외출목의 초제공과 이제공 살미는 앙서형 쇠서로 연

꽃이 장식되어 있고, 삼제공 살미에는 연봉을 각각 조각하여 장식성이 강하다. 쇠서는 

강직한 조선전기 쇠서에서 약화되는 과도기 의 형태로 18세기 초 중건 당시 다포건축

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3제공 위에는 짧고 강직한 익공을 두었다. 공포의 배치는 

 공포에 사용된 주두와 소로는 굽이 사절된 형태이며, 첨차는 양단

을 직절한 다음 하단에 약한 곡선을 준 투박한 교두형에 가깝다. 제공살미의 내단도 

첨차의 양단과 같은 교두형이며, 내4출목 첨차 위의 장여와 직상부의 내목도리 사이에 

작은 용두(龍頭)를 새긴 운공형 장식을 끼워 불전 내부를 장엄하게 처리했다. 외부 출

목첨차 사이의 간격은 넓은 편이며, 상부는 순각판을 사용하여 막았다. 첨차와 제공살

미 등은 대체로 간결하고, 힘이 있으며, 두드러진 장식화의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상부가구를 살펴보면 양 측면에만 고주를 둔 2고주 5량가이고, 중앙부는 평주 위에 

5량가로 구성하였다. 상부가구는 고주를 사용하지 않고 前後 주상포의 3제공 위에 만

곡된 대량을 올리고 그 위에 종보를 올렸다. 종보 위에는 중도리와 장여가 십자로 결

구되어 있다. 중도리 장여 아래에 뜬장여가 있고, 뜬장여와 장여 사이에는 화반을 놓

아 상부 하중을 지지하게 했다.  

  내부의 전후 평주 상부의 단청 문양 및 색상은 원래의 모습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으

나 외기에 노출된 공포와 처마 등의 단청은 심하게 퇴락하여 육안으로 문양을 파악하

기 힘들 정도이다. 

<견보탑벽화>가 있는데, 이 벽화는『법화경』「견보탑품」을 도해한 변



상도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것이고,

이외에도 벽에는 양류관음과 라한, 산수를 

표현한 그림들을 가득 그려 놓았으며, 이러한 화려한 장엄 속에 석가모니불

 봉안하였다. 또한, 그 주변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

로 나누어 1775년(영조 51)에 그린 팔상탱 을 봉안하였다. 

ㅇ 조사자 의견

  통도사 영산전은 하로전 영역의 중심 불전으로 1714년(숙종 30) 송곡대사 등에 의해 

중건된 후 1715년에 단청불사를 하고 이듬해인 1716년에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영산

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불전으로 공포와 벽화 등에 조선중기 다포건

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영산전은 단청 문양 및 색상도 본래 모습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았고, 상부가구와 공포형식은 18세기 초 불전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불전내의 이불병좌의 견보탑 벽화를 비롯한 양류관음, 나한상, 경전의 

내용을 그린 벽화는 품격 높은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통도사 영산전은 건물

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불교 건축사와 회화사 연구에 귀중한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2013.   .   .

















1. 명칭 : 통도사 대광명전(大光明殿)

2. 종별 : 현, 경남유형문화재 제94호

3. 소유자(관리자) : 통도사 

4. 소재지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5. 현황 및 연혁

  대광명전은 통도사내 중로전(中爐殿)의 중심 불전으로, 대웅전의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대광명전 앞에는 용화전(龍華殿), 관음전(觀音殿)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서

쪽으로 장경각(藏經閣), 개산조당(開山祖堂), 세존비각(世尊碑閣) 등이 있고 이들 건

물 앞에 5층 석탑이 자리 잡고 있다.

  건물 내부에는 비로자나불을 안치하고 있으며, 건물은 비교적 견실하고 조선중기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공포에서 첨차 곡선이라든지 창방뺄목의 초화문(草花文), 



용두(龍頭)의 장식성 등이 조선중기의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둥 상부의 다포식 

공포는 외 3출목 내 4출목의 외7포작, 내9포작으로, 대량을 걸고 그 위부터 상부가구

를 결구하였으며, 상부구조는 1고주 7량가의 구조형식을 취하고 있다. 내부의 천장은 

층급 우물반자로 되어 있다. 

6. 형식․ 구조 ․규모

5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 건

물이다. 전반적으로 주요 구조부가 

막돌 바른층으로 쌓은 위에 장대석 갑석을 덮는 수법으

로 기단을 조성했으며, 기단 부분은 근현대에 개변된 것으로 원형을 확인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면이 낮은 우측면의 높은 기단(석축)은 견치석을 시멘트 몰탈을 

사용하여 근년에 쌓은 것으로 이 또한 원형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면 어칸 앞쪽에는 폭이 넓은 석계가 시설되어 있다. 이 돌계단은 4장 장대석을 사

용하여 만든 것으로, 양 측면에 괄호 형으로 다듬은 소맷돌을 세워 놓았다. 이 석계는 

후대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단 전면(前面)에 낮은 관목을 심어 화단을 만들

어 놓았는데, 이는 전통적인 불교사원의 조경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도 근년에 조

성한 것으로 정비를 요한다. 

 기단 위에는 막돌 초석을 놓고 약한 배흘림의 원주를 세워 1고주 7량가의 상부가구를 

받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안쏠림이 있으나, 특히 전면 원주의 안쏠림은 뚜렷하다. 이

것이 당시의 건축기법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부의 변형에 따른 결과인지는 더 

세밀한 조사를 요한다. 

  대광명전에는 다양한 창호가 달려 있는데, 정면 전칸에 소슬 꽃살창, 측면 퇴칸에 

정자살창(또는 빗살창), 배면 3칸에 띠살창이 각각 달려 있다. 정면 창호는 어칸만 삼

분합문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분합문이다. 배면에는 좌우 퇴칸을 제외한 3칸에 공히 

두 짝의 여닫이 띠살창이 달려 있다. 좌우 측면의 전면 퇴칸에는 두 짝의 정자살문

(좌)과 빗살문(우)이 각각 달려 있다. 특히 전면 창호는 잘 여닫히지 않는 상태이며, 

창호의 울거미에는 ㄱ자형 철판 등을 사용하여 보강하였으며, 문살이 파손된 창호도 

있어 수리를 요한다.   

  공포는 다포식으로 주상(柱上) 및 주간(柱間)에 공히 외3출목, 내4출목의 공포를 배



치했으며, 공포의 형태는 정면과 배면이 같지 않고 많은 차이를 보인다.(측면 공포는 

정면과 같음) 즉 정면 공포는 초제공, 이제공, 삼제공 공히 제공 앞쪽에 앙서형 쇠서

를 둔 쇠서형 살미로 처리한 반면 배면 공포는 쇠서 없는 간결한 교두형 살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면의 쇠서형 살미 밑에는 공히 크고 작은 연봉이 조각되어 있다. 

  이처럼 통도사 대광명전의 정면 공포는 초제공과 이제공 살미의 앙서형 쇠서형 살미 

밑에 연봉을 조각하여 장식성을 강조한 형태로 길고 섬약한 쇠서는 18세기 중엽 다포식 

공포의 의장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3제공 위의 익공(쇠서)은 하단에 연봉을 새긴 

섬약한 수서형이며, 그 위에 다시 봉두형으로 조각한 운공(雲工)을 올려 장식하였다. 

이같이 앙서형의 섬약한 살미쇠서 하단에 연봉을 새긴 것이나 그 상부에 수서형 익공과 

봉두형 운공을 둔 것은 조선후기 다포계 공포의 특징을 잘 보여주며, 특히 쇠서와 연

봉, 봉두 등의 조각은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전반적으로 조각 기법이 세련 정리되어 

있다. 

  대광명전 전면 공포의 제공살미 내단에는 여러 단으로 구분하여 연화(蓮花)나 연밥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특히 익공과 운공의 내단을 실내 쪽으로 길게 뽑아내고 끝

부분에 봉두와 연화(蓮花)를 아름답게 조각해 놓았다. 내외 출목첨차 사이의 간격은 넓

은 편이며, 그 상부에는 순각판을 사용하여 막았다. 정면과 측면 공포의 살미와 익공 

중 세부 조각과 형태가 다른 것이 끼여 있는데 이는 후대 수리시 교체된 부재로 보인

다. 

  대광명전의 배면 공포는 전면과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제공 살미와 첨차는 교두형으

로, 단부를 직절하고 하단을 공굴린 형태이다. 3제공 위의 4익공은 끝이 날카롭고 수평

적인 수서형이다. 소로와 주두의 굽은 사절된 형태로,  운두를 비교적 높게 치목하였

다. 살미와 직교하는 첨차는 양단을 직절한 다음 밑을 공 굴린 교두형으로, 이는 전면

과 측면 공포에 사용된 첨차와 같은 형태이다. 첨차의 상면에는 공안을 새기지 않고 평

평하게 마감했다. 

  정면 어칸의 기둥 상부에는 섬세하게 조각한 용두(龍頭)가 돌출되어 있고, 불전의 내

측에는 용미(龍尾)가 돌출되어 있다. 이 용두는 용두형 안초공의 머리에 해당하는 것으

로 창방과 평방 높이로 결구되어 있다.

  내부의 천장은 층급(層級) 우물천장이며, 정(井)자형 우물반자틀 안쪽에는 원형의 소

란을 대어 장식했다. 공포에 보이는 첨차의 곡선, 창방 뺄목의 초화문(草花紋) 및 정면 

어칸 기둥머리의 용두(龍頭) 장식 등은 18세기 중엽의 불전 모습을 잘 보여준다. 

  통도사 대광명전의 단청은 외부는 대부분 퇴락하여 흔적만 남은 상태이나 내부는 전

반적으로 고단청이 잘 남아 있다. 내부는 단청의 문양은 물로 색까지도 선명하여 조선

후기 불전 단청의 특색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외부 단청은 퇴락했으나 

장비를 사용하면 문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포벽에 그려진 불화들은 목부

에 비해 양호하게 남아 있다.

 대광명전에는 정면 어칸의 안초공에 새긴 용두와 전면 귀포 위의 용두 등 건물 내외 

여러 곳에 우수한 용 조각이 남아 있다. 이 같은 용 조각은 불교의 신앙뿐만 아니라 화

재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건물 내부의 첨

자 측면에 남아있는“水, 海, 河, 江”등의 물과 연관된 글자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때 

화재를 예방의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조사자 의견



 대광명전은 18세기중엽에 중건한 겹처마 팔작지붕의 다포계 불전이다. 불전의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의 외7포 내9포작이며, 대량 위에 1고주 7량가의 지붕가구를 결구하

였는데, 상부가구는 그후 중수시 다소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천장은 층급(層級) 우물

천장이며, 내부 우물마루는 바닥이 고르지 않다. 

 공포 형식은 정면과 배면이 다른데, 즉 정면 공포는 초제공, 이제공, 삼제공의 외단

에 앙서형 살미를 둔 형식으로, 쇠서의 하단에는 연봉이 조각되어 있다. 반면 배면 공

포는 쇠서형 살미가 없는 형태로, 간결한 교두형 살미와 첨차를 사용하여 공포를 구성

했다. 정면 살미는 앙서형 쇠서 밑에 연봉을 조각하는 수법으로 만든 것으로 장식성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정면 공포의 쇠서는 다소 세장하나 강직한 형태로 18세기 중엽 

다포계 공포의 세부수법을 잘 보여준다. 정면 공포의 3제공 상부에 놓인 연봉을 조각

한 수서형 익공과 그 위의 봉두형의 雲工도 조선후기 다포계 공포의 장식적 성향을 잘 

표현하고 있다. 반면 배면 공포의 살미와 첨차는 단부를 직절하고 하부를 공 굴린 간

결한 교두형이며. 익공은 끝이 날카롭고 수평적인 수서형이다. 

  건물 내부로 돌출한 살미의 내단은 여러 단으로 구분하여 연화와 연밥을 정교하게 조

각하였으며, 실내 쪽으로 길게 돌출한 운공과 익공의 내단에는 봉두(鳳頭)와 연화(蓮

花)를 새겼다. 내외 출목첨차의 간격은 넓은 편이며, 상부는 순각판을 사용하여 막았

다. 정면과 측면 공포의 살미와 익공 중에 세부 조각과 형태가 다른 것이 보이는데, 이

는 중수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 대광명전은 전반적으로 기둥, 들보, 창방 평방 등의 부재가 넉넉하고 견실하

며, 치목 및 조각 수법이 우수한 불전이라 할 수 있으며, 평면구성과 공포형식, 창호 

등에서도 18세기 중엽 다포계 불전의 건축적 특징이 잘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위에서 상술한바와 같이 대광명전은 연혁이 분명하고 18세기초 다포계 불전의 제 건

축적 특징을 보이고 있어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큰바 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 과학

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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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별 : 현, 경남유형문화재 제94호

ㅇ 현황 및 연혁

  대광명전은 통도사내 중로전(中爐殿)의 중심 불전으로, 대웅전의 서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대광명전 앞에는 용화전, 관음전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장경각, 개

산조당, 세존비각 등이 있고 이들 건물 앞에 5층 석탑이 자리 잡고 있다.

ㅇ 형식․ 구조 ․규모

5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 건

물이다. 전반적으로 주요 구조부가 

막돌 바른층으로 쌓은 위에 장대석 갑석어 기단을 조성

했다.

 정면 어칸 앞쪽에는 폭이 넓은 석계가 시설되어 있다. 

 기단 위에는 막돌 초석을 놓고 약한 배흘림의 원주를 세워 1고주 7량가의 상부가구를 

받고 있다. 



  대광명전에는 다양한 창호가 달려 있는데, 정면 소슬 꽃살창으로 어칸은 삼분합문이

고, 나머지는 이분합문이다. 측면 퇴칸에는 정자살창 또는 빗살창이, 배면 3칸에는 띠

살창이 각각 달려 있다. 

  공포는 다포식으로 주상 및 주간에 공히 외3출목, 내4출목의 공포를 배치했으며, 공

포의 형태는 정면과 측면이 같은 형태이나 배면은 같지 않고 많은 차이를 보인다. 정

면과 측면 공포는 초제공, 이제공, 삼제공 공히 제공 앞쪽에 앙서형 살미로 처리한 반

면 배면 공포는 쇠서 없는 간결한 교두형 살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살미 밑에는 연봉

을 조각하였으며, 그 위에 다시 봉두형으로 조각한 운공을 올려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대광명전 공포는 18세기 중엽 다포식 공포의 의장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면서도 

조각기법은 전반적으로 세련되게 정리되어 있다. 

  대광명전의 배면 공포는 전면과 달리 간략하게 처리하였다. 즉 제공 살미와 첨차는 

교두형으로 단부를 직절하고 하단을 곡선으로 굴린 형태이다. 3제공 위의 4익공은 끝이 

날카롭고 수평적인 수서형이다. 소로와 주두의 굽은 사절된 형태로, 운두를 비교적 높

게 치목하였다. 살미와 직교하는 첨차는 양단을 직절한 다음 밑을 굴린 교두형으로, 이

는 전면과 측면 공포에 사용된 첨차와 같은 형태이다. 첨차의 상면에는 공안을 새기지 

않고 평평하게 마감했다. 

  정면 어칸의 기둥 상부에는 섬세하게 조각한 용두(龍頭)가 돌출되어 있고, 불전의 내

측에는 용미가 돌출되어 있다. 이 용두는 용두형 안초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방과 평

방 높이로 결구되어 있다.

  내부의 천장은 층급 우물천장이며, 정자형 우물반자틀 안쪽에는 원형의 소란을 대어 

장식했다. 공포에 보이는 첨차의 곡선, 창방 뺄목의 초화문 및 정면 어칸 기둥머리의 

용두 장식 등은 18세기 중엽의 불전 모습을 잘 보여준다. 

  통도사 대광명전의 단청은 외부는 대부분 퇴락하여 흔적만 남은 상태이나 내부는 전

반적으로 잘 남아 있다. 내부는 단청의 문양은 물론 색까지도 선명하여 조선후기 불전 

단청의 특색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ㅇ 조사자 의견

대광명전은 통도사내 중로전(中爐殿)의 중심 불전이면서 18세기중엽에 중건한 겹처마 

팔작지붕의 다포계 건물로 전반적으로 기둥, 들보, 창방, 평방 등의 부재가 견실하고, 

치목 및 조각 수법이 우수한 불전이라 할 수 있으며, 평면구성과 공포형식, 창호 등에



서도 18세기 중엽 다포계 불전의 건축적 특징이 잘 남아 있다. 이처럼, 대광명전은 보

존 상태가 양호하고, 18세기 중반에 중건된 연혁이 분명하며, 이 시기의 다포계 불전

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역사적․학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